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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세대 여성 화가 인이 말하는 요즘 여자 아이들 인싸 전시

라효진 기자｜

년생 화가 이목하 최지원의 인전 인칭의 자리

전시전경

다양한 인간들의 초상을 다룬 윤해서의 소설 제목을 빌려온 〈 인칭의 자리〉는 강렬한 이미지의

잔상과 감각의 여운을 남기는 전시다 최지원과 이목하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눈 밝은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작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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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 〉

이목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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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는 개별적인 생의 한순간을 살고 있는 인물들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어릴 적

부터 석고상이나 도자기 인형의 매끈하고 부서질 듯한 질감을 그리며 쾌감을 느꼈던 최지원 작가

가 그 감각을 전하고 싶어 고안한 형상은 지난해 같은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 〉 이

래 최지원 작가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이 형상들은 이제 무표정으로도 감정을 분출

하는 내공을 갖춘 듯하다 고밀도 면으로 만든 캔버스에 여러 겹으로 거듭 칠해 만든 아이폰으로

찍은 화면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오묘한 색감의 이목하 그림에는 사실적인 배경에 박제된

듯한 인물이 진한 노스탤지어를 자아낸다

최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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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하 〈 〉

이번 전시를 기획한 디스위켄드룸에서는 빛의 수사에 묘하게 닮은 구석을 발견하며 두 작가의 작

품 세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며 감상하기를 장려한다 이목하의 화면에서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린 듯한 강렬한 빛과 어둠 속으로 밀려난 풍경 사이의 대조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유구한 회화의 역사에서 극적인 빛의 효과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긴장 슬픔과 고

뇌를 재현하고자 했던 많은 선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인다 바로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카라바조의 드라마틱 한 그림들을 떠올려보았다 반면 최지원은 광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 만

큼 납작한 양감과 화려한 패턴의 배경을 선택하면서도 도자기 인형의 피부에 맺히는 물광의 정석

이라 할 만한 우아한 반사광을 세심하게 묘사한다 덕분에 깨질 듯한 삶의 연약함과 긴장감을 떠

올리며 그림 앞에서 고급 와인 글래스를 손에 쥐고 있는 듯한 선명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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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lle.co.kr/article/57850

